
후지보의 방적 사업 전략 (7) 

방직 사업의 영역 확대에 주력 

후지보는 방직 사업부의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. 매사(賣絲) 부문

은 특수 혼방사, 강연사, 얼룩 실, 인쇄 기포용 실들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

다. 이 매사 사업의 연장선에서 편포도 판매할 방침이다. 직물에 대하여는 

드레스 셔츠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, 이를 보완하기 위

하여 유력한 컨버터를 대상으로 한 소재 제안을 강화하고, 수출의 확대, 백

화점의 여성용 셔츠ㆍ블라우스의 도매 등을 강화하고 있다. 뿐만 아니라 그 

동안 생산을 중지하고 있던 폴리노직 섬유 “줄론”의 대체품을 수요자에게 제

안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, “키토폴리(chitopoly)” 대체품의 공급 체제도 마련

되었다. 

 ◎ 매사의 연장선에서 편포도 판매 

매사 부문의 2004년도 3월기 실적은 증수증익이 되었다. 도요하마(豊浜) 공

장의 특수 혼방사와 오이타(大分) 공장의 강연사 관계, 인쇄 기포용 실, 얼룩 

실 관계가 매사 사업의 주상품을 이루고 있다. 인쇄 기포용 실은 타이의 방

적 자회사 타이 후지보텍스타일(TFT)에서도 일부 생산하고 있는데, 목적은 

해외로 진출한 일본계 고객의 주문을 받기 위해서이다. 

오이타와 도요하마의 두 방적 공장의 합계 정방기 규모는 7만 5천추로서 

이들의 실 생산량 중 70%는 판매하고 있는데, 매사만으로는 해마다 이익률

이 떨어지므로 직물이나 니트지도 많이 판매하려고 하고 있다. 그래서 면사 

팀 멤버는 니트 공장을 수시로 드나들며 판매 활동하며 니트지도 곁들여 팔



도록 노력하고 있다. 

실의 차별화는 섬유를 개질하여 후가공을 안해도 되는 실을 개발하고 있

다. 또한 연속 실켓 가공사 “렌실”을 계속 개발하여 상품을 다양화하고 있다. 

“렌실”사의 연간 생산 규모는 현재 1,000t 정도인데, 채산면에서는 어려운 상

황이지만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. 

 “◎ 폴리노직”과 “키토폴리”의 대체를 추진 

그 동안 생산을 중지하고 있던 폴리노직 섬유 “줄론”의 대체품으로서, “렌

칭”사가 공급해 주는 “렉셀”과 대만화섬이 생산하고 있는 “비스코레”의 두 

섬유를 합친 사용량은 “줄론”과 비교하여 60% 정도가 된다. 이 섬유의 대부

분은 방적사로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 방적사는 원료 코스트가 올랐기 때문

에 이 섬유 100%의 방적사로는 채산이 안맞아서 혼방사 관계가 많아지고 있

다. 

“렌칭”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“렉셀”은 30% 혼방, 50% 혼방, 70% 혼방의 

세 가지 실을 뽑고 있다. 이 실로 짠 천은 유연성이 좋다는 평을 받고 있다. 

실로서 뿐만 아니라 협력 니터(knitter)나 그룹의 가공장과 제휴하여, 시장에

서 활동하고 있는 컨버터(converter)에게 이 천을 판매하고 있는데, 지금은 안

정적인 고객이 되고 있다. 

“키토폴리”의 대체품으로서 키토산을 이겨 넣은 대만의 “비스코레”는 2004

년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데 공급 체제는 잘 되어 있으며, 후지보는 “키토폴

리”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. 실 판매와 제품 판매가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, 

생산량은 혼방사 기준으로 연간 500곤(梱) 정도이나 곧 700곤으로 늘리려하

고 있다. “키토폴리”의 판매는 프로젝트 팀이 판매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데, 



드라이 릴리스처럼 자금력이 있는 큰 회사의 원조를 받아 사업을 확대할 것

을 구상하고 있다. 

 ◎ 선염 직물 등으로 수출 확대 추진 

직물의 판매는 2004년도 3월기에는 감수(減收)가 되겠는데, 드레스 셔츠 관

계의 공급선이 경영의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어, 만회를 돕기 위하여 당사의 

패션 텍스타일 센터(FTC)의 노하우를 살려 선염 직물을 적극적으로 수출할 

예정이며, 유력한 컨버터에의 제안도 강화할 것이다. 또 하나의 만회 방안은 

2003년말에 백화점에서 팔기 시작한 여성용 셔츠, 블라우스의 판매를 초년도 

판매 목표로 4억엔을 책정하였는데, 2004년도 3월기 실적은 3억엔 정도 였으

나 2005년도에는 4억엔 수준으로 판매 목표를 크게 잡고 있다. 이 판매 사업

은 48개 점포에서 팔고 있으며, 이 제품의 소재는 기본적으로 후지보의 생지

를 사용하고 있는데, 요즘은 일부 수입 생지도 사용하고 있다. 그 동안 수입 

직물은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, 최근에는 수입 생지의 품질도 향상되어 품

질 문제가 없으며, 이를 구입할 때는 당연히 당사의 기술자가 입회하고 있다. 

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지 직물은 주로 론(lawn)인데, 이것 만으로는 행커치

프(handkerchief)나 레이스 정도밖에 용도가 없어 앞으로는 산업 자재용 생지

도 구입하고 싶고, 브로드(broad cloth)도 값이 알맞고 품질이 좋으면 적극적

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싶다. 

타이에 있는 TFT는 1만9천추를 보유하고 있으며, 생산량의 60%는 BVD가 

사용하고, 30%는 후지보가 사용하고 있으며, 10%는 타이 국내용으로 되어 있

다. 

후지보는 일본으로 반입하여 실로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며, 품종은 면 



100%의 50수, 60수가 제일 많은데, 50수는 직물용이고 60수는 대부분 니트용

이며, 일부는 인쇄 기포용 실로 사용된다. 

타이의 협력 직포 공장에서는 당사의 선염 직물 기술을 사용하여 일본으

로 수출될 셔츠지를 OEM으로 생산하고 있는데, 아직은 이 사업을 확대할 

정도는 안되고 있다. 이 사업에 현재 TFT의 실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

며, 당사가 구입하여 공급해 주거나 협력 봉제 공장이 주선해 주고 있다. 품

질은 고급화하기 위하여 TFT의 실의 사용량을 늘려 나가도록 하고 싶다. ♣ 


